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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구립도서관장

엄  무  성

008년도 어느덧 서서히 물어갑니다.

우리 도서 의 주부독서클럽도 7년이

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발 을 거듭하

습니다. 지역사회에 독서 문화를 뿌리내

린다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시작한 주부

독서클럽은 회원들의 자기 계발과 더불어 

가정 내에서의 독서 문화 습  형성에 

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. 회원들이 함

께 책을 선정하고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

책의 의미가 새롭게 재창조되었을 뿐만 

아니라 부 자 (父傳子傳)이라고 책을 가까이 하는 어머니의 모

습에서 아이들도 책과 평생친구가 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.

  한 해를 되돌아보는 12월에 이 게 회원들의 을 모아 회보를 

발간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, 해가 갈수록 더 많

은 회원들이 도서 의 울타리 안에서 좋은 책을 매개로 소 한 만

남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.

  많은 심과 희망 속에 출발하 던 2008년이 좋은 결실을 맺도

록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,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의 

말 에 귀 기울여 노력하는 참신한 도서 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

하고자 합니다.

  감사합니다.

2008. 12

은평구립도서관장  엄  무  성

발 간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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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원  : 에 심  주

▷     집 : 연  수시  신  가

      (문  : ☎ 385-1671   236)

▷ 정  : 매월 2주, 4주  10시~12시

▷      : 평  시 각실

▷ 주 동 :  , 감 , 강연, 문 (연 1 ),

     여, 보 간, 감 문 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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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 심  생 에  여  견  

 적극적  동   건전  시민 식  

 개    , 정 적  , 그

고 가정   문   그 적  

다. 또  원들  각종  에 여 고  

 든든  원그룹  매  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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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정
 『 절  복 』  

 『여럿  께』 신 복  

제 “ 절  복 ”  비  9  단 들   

생  에 접 든 들  신   그 다. 그러  

그들  보 것  , 가  ''그 다   복 다. 

  것들  들에게  가  다''  

말  , 게 보듬고 다.

『여럿  께』   시  근원적 고 본 적  문제들

 주제    다. < 시 >  간 5주  

맞   연  강연과   엮  것  신 복, 

종 , 집, 원순,  등  시  적 식 들

 정 , , 경제, ,  등 각 에 걸쳐 과 공

존   결과물  담겨 다. 

2월 정
 『고슴  』 뮈 엘  

 『조  든 16가  연 건』 수  

  고  가  수   , 

그 고   6 에   원  막  

. 『고슴  』  가  수   

 결심  열       

담  다.

격  과 신 제 가 개  저   조 시

에  ‘연 건’  그   다. 조  조 

500  역  든  연 건과 스 들 , 역 적 

 탕  미 게  다. 에 등  

16가  연 건   점   든 조 시

  럴   드러  보여 다.

2008년 도



책을 닮은 사람들 • 7

3월 정
 『 』  

 『  보헤미 』   

과  건  런 에 정  ‘ ’  여

정  가다보   전 계에 닥쳐  절망과 폭 , 

전 과 러  경험  수 다. 가   에‘ ’

신   과 실  들  21  실  감

게 여 다.   전 과 경, 종과 종 , 승과 

저승, 문    신 주  그   

동시에, 열 고  간과 들  고 원  

 쳐 보 다.

21    종족 ‘  보헤미 ’들  동

 시 다. 그들  조  에  여   거

, 그  들  수 에 만족  다. 다  

 돌듯 루 루 집과  가  같   고, 젠가

 퇴물   연 에   보    그들에

게 비극  가 다.

4월 정
 『걸 』  

 『  술 그 고 』  

''걸 ''  제  가 적 다.   여  (

)들  동시에, 그 들 가  여  들   

문 다.2007  제31  ''  가 '' 수  ''걸 ''

   든 에   득 과 만  

적 미  단 에  매료 , 21   연  

럴  거   간다.

 미    미  역  《  

술 그 고 》에  고, ‘ ’  드  

 미  계  고 들 간다. 저    

  징  비 ·순 · · ·동감

각· 문 ·단  곱 개  워드  미 게 

가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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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정
 『  들  시』 주제  

 『 절  조 』  

정 시간,  공간  경   매 과 

 고   , 주제  < 간  조건 3

>  태  『  들  시』  결   수 

 고  러 스  걸 다. 『  들  시』가 

"만 에   가   단  만 볼 수 다

"  가정   경고 다 , 『  들  시』  "

  들 여,  무  보고 가"  물  

,  쓴  그 다.

역    들, 곧 '' 뿌 ''  민 들   역  

들여다보  . 승  만 워져가  역 가  역

  승  들  심  간적  고뇌, 들

 포 여 들  숨결   스  역  다루

고 다. 단순  생 에   조   시  정신

과 조  정  가 , 본 적  미들  고 다.

6월 정
 『보  』 스 브  

 『  만 러 갑 다』 감

가  생 샤  보  시험에 격  

망    에  고, 가 죽  많  

주   엠  결  다. 그러  엠  단조  과 

 에게 미  고 고  생  동경

....

감

“  만 러 갑 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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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정
 『 거   집』 공  

 『 복  주 』 웨  다  

  ‘  집  런 ……’ 고 거  미  

짓게   , 전  보  가족 문에  

        시

다. 십  막   께 보 , 그  간절

 정     신   가  

 주  당당 게     고  

가 게 가  보여주고 다.

복   저 신  다. 그들  보다 신  

고, 다    보  다. 복   결  

  다. 그들  다    정에 

 다. 그들  신   당당 고, 스스  

정  다.

8월 정
 『 무  죽 』   

 『 』 생  

 무시 고 , 든 들  견   들

  그    1960  간  미  전역에 

 러  퓰  수   전 계에 40

여개  역 다. 적 조 에   

에   단  만  죄가  미

   들  견  고 식에  비 과 

  가  들  순수    감동적

 그 고 다.

스 가 생  .  B612 에  

가 여러  여  겪  들  엮  다. 맨 

막   에 게 . 신  에 고  

미  그 워  에게 여 가 가 다. 슬

 여  에게 ‘가   것  에 보  

 ’ 고 가 쳐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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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정
 『열 』 원 

 『  - 조  가』 님 웨  

<열 >에  당시 조 에   여겨   

 문  들여  다  연  격적   고스

  다. 연  에  겪  들   과 , 

술, 정 , , 경제, , , 제  등 당시  습  

게 다. 또  신   것  게 담  

 담, 민 ,  등  다. 

평  생   에  고    제  과 

만 에 격  고  건 가 , 과 께 

열단에 가 다.  주 에  가담  등 조 과 

에  가  동  그  1938  '' 제  무'' 스

  다.   가  과 적  

럼 다  문  감 게 그 다.

10월 정
 『  집』 전경  

 『동물 』 조  웰 

가   여 가 집  갖 다  것 , ''경제적 고 정신적 고 

적 고 적  문제  생  에  전적  제  

'' 고 말 다. 에게  에게  식에게  종 당

  미스 엔  생  ,  담담  정  

시   동  주보  과정  게 그 다. 

  ''집''  포   과 , , 그 고 

  께  과정  담고 다.

간에게 취 당  동물들  간  쫓고 동물  

다   거    주   문제  실

게 비 고  .  <동물 >  비

에  제 ,  시   식만     

역 적 정    `  `에  적 정  

 담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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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정
 『문 』 헤  술

 『  게  평전』  미에 

헤  술  문

헨티    게  미여   간  

병  료  것보다  계  순  저 료  것  

 본 적  문제  단 고 쿠 , 고, 볼 비  등  

에 신 다.   다간 게  생   

과 께 엮 다.

12월 정
 『감  색』 신 복 

 『 』 09  계  수

1988   간    수많  들  가슴

에  감동    시  고전   『감

 색』  보 . 저    견  

 존 에  들  게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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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∙원∙글∙모∙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12. 15. 이신애

황금빛 가을 시간 ‘헤이리 문학 마을’을 가다

고 싶다!! 단  그  뿐 다. 좋  들  께 다. 럽 원

들과  님    가   께 다. 고  가  

들 에  건물들   여  갖고 만    다. 

  에  무  많  들  게 고 다. 적  게 무

곳   뻗  닿  곳에 과거  , 문 과 비문  들  러  

경  연  단 럼  다. 

 ‘      럼 곳     그것만  무 

겠다.  들    말  비    워  복 겠

다.’   과  동거   뭇 다. 

  그것  다  원들  가  듯 다. 복  미   원들  

  뻐 보 !  공 가  습  보 다  게 말  것 같

다.

 ‘ 비  다    미 만  고, 그 미  에 뺏  

만  다. 고    여  에 에  뺏  여  다

말  고   겠다.’

   에  가  무  에 다. 엽  주  조  미보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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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닿  가  스 다. 럼 조 물  뛰 다  보고 싶  고, 

   엽  고  싶다. 규격    그  

 미  짓게 고 복 게 다. 매   시간에  감! 

! 그    원들간   정!! 

  짧  시간  쉬   고  근  정식집에   수다  

 접시 다 맛 게 비워 다. 들  수다들  졸졸 시 물 같다가고  

보가  접시가   다  시 러웠  정식 집에 미  

 갑    게   님  생  짝쿵 엿보게 고, 

간  생 과 생각,   게  식만  닌  식  시간

다. 

  짧  시간  주  쉬  여 ! 그   뭇  만  여 ! 돌  보

 복  시간‘ 들  복  시간’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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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∙원∙글∙모∙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11. 29. 김명희

‘소년의 눈물’(서경식 지음)을 읽고

, , 동  거 고   시 다고  3 전 가  

 짐  다.  근 에 집  고 싶  심  접고 

     고    에 간신   다. 

 2 동  막 가 다 고 또 가  걷 게 들  매  동  

에   보 다. 11월  동  가  공  동 무 에 

가  가져다 주러 간다 에 막  고 무 정 다가   만 게 

다. 다     런게 닐 ? 럽  만  다시 

 게 다    고 듯  곳에  고 싶   맘껏 볼수

게  것 고  수 . 뭏 ‘  물’  게  연  

다.‘  물’  1995 에 본 에 스 럽  수 고 2005 에 

에  역  다. 본에  태   경식 수   

 전적 에 다.  째      좋  

저  시절  가 시  민동  경  미 게 엮 져 

다.  조 에  본  건  저   가 문에 에 다닐 수 

만 들들   좋  것   스러워 고 개 들  

종 종    거   좋 시고 여워 신 것 같다. 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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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  빼  다   에 가  싫    집  쓴  

티  근 시다가 결  당신   빠 게  다고 다. 가  빗

루  게 매  맞  적  만 거   갯 에 여  다고 

다. 죄 식   빗 루보다  갯    가슴  저  만 

게 겨  다 에  승 고  신  러 보고 싶   고 

무 간  고   그것  공 가   거 다고 

다.  말고  보  5  가 에  가 빌   젯  11

시  열심   것  보고 당     다고 말 다가 

저  시절 가   단 고 말 다. 저  적  

 제 과  그 에    만  많  고 다.  

 량  적 게 많  고 말 다. 전 가 에 2개월동   

 정  다 연  견   제  보 듯  

    고개  갸 거 다. 저 가   시간에“i am a 

japanese”  문   말  다가 생님    고“

만 저  본  ......”그 ‘조 ’  말   게  

다고 저  말 다. 생 ‘korean’  단  가 쳐 주  신 수 시

간에 쓸  것  생각  말고 말  말고 그저 시    

다고 다. 신과 문   등에 짊   다  든 생들과 정

 고  듯  다고  조숙 고   민 게  

에  감과 저  같  동포  공감   수 다. 저   

에   심  가 고  다가 째, 째  생

 1971 에 정   19 , 17  동  수감생  고   

승, 식  것  고  다  시절  만  감 에  미

다  생각  들 다.  가족 가 무 절제   문 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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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에  고  고    수  실   저  

가 루쉰    고  것 같다. 과 고  월

 꿋꿋 게 견  저  가족에게 존경   드  것   조  

들다  평 고   들  주 에 많  문  닌   저 

겠다  결심  게 다. 시 과 에    

시절   보고   과 망   다고 스스

 보 것  좋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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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

회∙원∙글∙모∙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11. 20. 김은경

‘엄마와 딸이라는 이름만으로’(전경린 지음)을 읽고

경 ‘  집’    가슴  스 게 다. 가  공

‘ 거   집’과  달 , 다  여  승  택  빠에  원망,

  등 고  에  비  저  제 다.   담담 고 

정적  시  전 적    승시  문에 다.  가족에 

 과거 집  적개심   고‘ ’  복  단   

 공  가     다. 져 만  

‘가족  믿고  ’ 다.    그들  묶   수 

고   갈 수 다. 그 고 계   갈 수 게 다. 

  과 미스엔  귐에 시  물 다.

   전 각 각색   보 다. 그 가  맞   가  룬 

  에 들 다. 고   보  순간    다. 

에게 , 에게  가족  단  족   값  연  물 다.

  공 ‘ 거   집’에      문에 비  

고 럼 스스  복  여 가 고 싶다고 다.  신  

주고 시     가 든든 고 져 보 다.   다  들

  갈   가  시   고 고 가슴  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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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짓 만,  문에 단단  에 고   다. 많   비

 시  고, 저   담  좌절      

에 제  미 고 고 웠다. 전경 ‘  집’    든 가족 

원   헤    정  다. 빠에게  , 동생에게  

, 미스엔 에게   다. , 미스엔  께 게  

 집에   ,  등 다  감정  께  생  들  

  가  말 럼 계   또 다  간과  동등  귐 다. 여

 생에  연적   가  , , 시 ,  생 .. 께  

탐색 고  시원 게  수   생  동 가 닐  생각  본다.

 “  여 가 집  갖 다  것  경제적 고 정신적 고 적 고 적  문

제  신  전적  제  다. 간적  공  경제적 강  럼 

든다 ,  집  가 고  간    고 전  

게 존  것  월적  만  거  다.”

  가  가 고 든 문제  제    가 고, 그 

습  보  가슴  께     다 , 값  연  물

  감 엔 겨   포  많  것 다. 만, 에게  

고, 에게   다  만      고  

들  포  러 갈 수  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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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∙원∙글∙모∙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11. 11. 전향란

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(진중권 지음)

 시절에  실( )에   주 에  룩 룩  무 에  

같   들  견 곤 다. 그  들    

주고  고  겁주    좁  공간에    

게  고 겁게   주 다. 그러   생택   < >에  보

 그   들 럼 에게 룩  그냥 룩 뿐   에게 말

 걸 거   겁 게  다.  점점 적  에 숙  

 미   가  듯 다. 

  그런 에게  <  술, 그 고 >  고   그에 

 무   고 고 다.   평 에  접 보  

 다  술 들  루 볼 수  미 다. 7개   

고 각 다 3개  가 다. 생   고‘ ? 건 가 

  생각  거  비슷 . ~  전에 런  본 적 ...’ 

 갑게 다가   다. 저  그 , 주 , , 물 무, 

술, 미 , 종 접 ,  등 다   다  술 들   

 술  경계    연결   보여 다. 무 고 적  

 시 에  쳐    제 고 적  강조  겠



20 • 주부독서클럽 회보

만 에  그   만  술과 식  쳐 다. 저

 미  것만    수  ,   스스  고 제

    다고 주 다.

  에게  미 전문가 전에  가    에  그  

절  가  다. 그  에   다  들  거  보고 

 그 고  보  신 고 감 다. 다  들  ‘ - 미-

- 조 - 술’간   연        

 생각  에   점에  보  시간  가  수 다. 

    런저런  고 수   만들  

 다. 들  그런 ‘쯧쯧.. 커  뭐가 .’ 고  보 만 

 에게 그   다   가 가  술과 께  

 만들 고 곡   만들 수   거  생각  든다. 문득  시

절    그 다. ^ ^

    수 고 다만  수  뿐  저  말 럼 

 적 고 실적  것들에   심 많고 무   가졌   

시절   정신  돌 가 겠다. 심에 계가 고 에  

‘ 원  ’  다빈 럼 숙   가 고  시절  

 돌 가    수 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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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∙원∙글∙모∙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12. 15. 이신애

잊고 살았습니다. ‘아리랑’ 그리고 조선인 혁명가들

  시간에 포  스 ‘ ’  에  보게 습

다. 그  슬  훑 보고  ~   좋  점수  드 습 다. 그

런     보    다. 1900     

러 2000       고 고 습 다.  

가 그 습 다. !  시간 ?

  제 그만 과거 에   여  고,    에

 과연  숨  쳐   만들   싸웠   조 들  

 고  감 고 ? 그 시 에  숨   

  수 다. 가 그 시    보 . 들   

고  수 겠 냐?

  매  그럴듯  . 만 그  매  그럴듯  뿐 다. 수많  

들  죽 갔 , 수 많  들    죽 갔 !   

고 숨  연  들  저 다  과연 가    생  

것  말 ?     죽 간 수 많  들   

복시 주고 그 들    보   연 에 과거  고  

동  수  습 다. 만  동가  들  에 , 에  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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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  그 주 에  비  생  고    절    것

다.  싸 다 죽 간  조 들 !! 과 같  무 들 !

   동주 시 럼 러워   것 다.

   무  그 워

   많  빛    에

     보고,

    습 다.

  ,  워  

  러   슬  닭 다.

   여 에  쓰여 ‘ !’ 에게‘ 러 ’    

게 보게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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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∙원∙글∙모∙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10. 26. 조재숙

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(공지영)

 원  것 다.

  가   가 가  민 고 감수   고등  시

 보  매주  저 다 주    고 습 다

  민 에  생  제  들고 다고  생시절   가가 

게 고 격   원   다.

  시에  감 거 에   조 과  평   가정 경에  

그러  여   보  많  쓰럽고 미  것 다

      에게 가   고  신  

경험담  탕  간  계에   게 워 갈 것  그 고 

가  가 고 당당  생계  수  에   고 습 다.

  실제  생  여  그런  조근조근 들 주   감동  습 다.

  생에   께 공 수  신   들  문  

고   개   고 습 다.(  접 보고 

)

  다    무  가  고  답고 고 매  것

들에  든 감각  열   많  닮   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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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습 다.

   가 고 망  것  무   복   고 

습 다.

  미   습 다 

  루  무   수  가  다.   갈것같 만 

 간것 같  습 다  무  동엔 취미가 듯 다.  게

든가 말 죠.

  막 에 다짐 고 갔  수   ......

  에 접 들  동  겠다  에  짝 엿보 .

  거  집 에  에 에  가     고 

만  고 정신 고 감정  복  심   고 그  에

  겨   만 그런  많  다   게 

고 게 만   많  숙 다고 가  것  복 고 

스럽단 말    그동   곁에  시간들  보  듯 그

 가  많  고 가   주 만 그것과 비  

수  정   보    다고...

   종종 과 든 든 전 고    수   좋  

  계  전시 시다.

     든 들.......   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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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∙원∙글∙모∙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05. 12. 이신애

바리데기를 읽고

감 맛  다. 가  가 뭇 미 다. 절  복  

  달  간결  여러 공간   무   

 빠져드  미가 쏠쏠 다. 미? 실  에  미  말  적당  

다. 무겁게    동포들  실 ,  민  가  들  

과 , 전에   다  무겁다.  탕에 고 

 무   보   시  매  적  전  

 닌가보다  간  실망(?)  들  다. 종  것  그 다. 

, , 슬 ,  등등등  종 가 만 생 다   에 전

 무 , 고  무 겠 가?  동  전   그  

 다.

  미 에 티에   시 러    적 다.  십

가  미 고   곳  고만 다. 민  가고,  가고, 

여  가고.  가 고 싶  동에 다. 럼  담담

게 들 고 다    루만  것만    게  

것 가?  그  다. 만 그것만  고  가득  

  루  것   다  적 ?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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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에  에 보   것  다.

  십    에겐 많  숙제가 져졌다.  것 같  빈

곤 고 평  것 같  전  룩   에   무슨  

가   것 가?    님 신  절에 가  원 다. 강 고 

싶습 다. 강  습  고 싶습 다. 연 럼 러워  물  게  수 

런 !!!!!!  매  고 무 게  저 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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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∙원∙글∙모∙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05. 06. 표영남

새순

 숨결 럼  고    미 .

보드 고  연   연 빛   ,   

색시같   수     미 .

가  볼   저  신 님   

포시    미 .

       

  .     . 

      미 .

가   에  싸 고  싶 만 

  닿   달   워

가만   들여다  보고만 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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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∙원∙글∙모∙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04. 20. 표영남

봄의 별

 에만 것  다.

에         다.

    다

 망 ,   다..

  ,  고  

 생  태  빛 싹  다.

    곳에  숨  쉬   

 겁게 물들 다. 

  에  미  엮 다.

  에   심 다.

그 게  가슴 에   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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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

회∙원∙글∙모∙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12. 27. 전향란

<감옥으로부터의 사색>을 읽고 낙서 몇 줄..

 색  신 복 생님  1968  당 건  무 징

역  고 고 20  20개월  복역  가족들에게 보   묶  

간집 다. 제   무 수  저 가 20   월  감

에  무  고 스스  다져 갈 수 다  것만    많  

들에게  미  다가갈 수  것 다.

  전에  췌       보고 싶  가  

 쉽게 가 다. 가 많  여  에    

문 들  만, 그보다  심  러 과 감 문에 쉽게  갈 수

가 다. 가  고  과   감정  져 가 과연  

 계     무거웠고  복 다. 그것   거  

  식   다고  뿐 생  에  조  실  

 에게 조 고 매   다가 다. 

  연     거  다  에  많  다.  곳에  

그 고     것  그   다  다  조  

만  고  태  고 싶     감  

다. 에(?)  그  럽에 조  고  열  정 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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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 게 다. 연  수  다고 적 만 그  단순  

연   것   다. 

  점점 가 간다. 그   만 ..

   에   조 만 겠다   보고   조 만   

고민  많  다. 물   신 복 생님 럼 식  많   고  

많     문에 좀 많    다. 만  에  많  

 것 럼  고  색 고 실   과정  거쳐  다 (실

→ 식→ 실 → 식  복)  정말  주 조 만 겠다  생각  

 것 다. 적 만 식 고 실   '   걸 ' 생  숙 수

 다    고   것 같 ..   전에 다    

 다  생각  든다.

  에    담  감  색  훌    

 정   다  만  겼다. 정   수  고  정

고 싶   게  심정 다.  에   많  고민 보고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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